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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온전한 죽음으로  February
 21
•레위기 1:1-9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담긴 예배의 의미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며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예배에 쓰이는 히브리어 ‘티쉬타하바’와 헬라어 ‘프로

스퀴네오’는 ‘경배하다, 절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

며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며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개업 예배, 돌 예배, 칠순 예배, 목사 안수 

예배, 은퇴 찬하 예배, 졸업 예배 등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에 붙은 ‘수

식어’가 강조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

하거나 축하를 위한 의식 중 한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일은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죄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

는 자들은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뜹니다(레 1:6). 또한 내

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레 1:9). 내장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냄새가 고

약한 부위입니다. 내장과 제물을 깨끗이 씻듯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깨끗이 씻음받으십시오. 가죽을 벗겨 내듯 하나님과 사

람 앞에 나를 감추고 가리기 위해 썼던 체면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 내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며 온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물을 잡고 각을 뜨며 나의 전 

존재가 조각조각 찢기고 해체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죽음으로 

예배합니까?

❶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합니까?

❷ 내 전 존재를 드러내고, 찢고 해체하며 예배드립니까?


